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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‘코로나19 민간병원 의료인력 �지원 및 보상책 마련’ 촉구 기자회견 �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12월 27일(월), 강원지역을 찾아 폭설로 통신시설 피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사항을 경청했다. ��지난 24일, 강원 속초와 강릉지역에는 각각 56cm, 34cm 눈이 쌓일 정도로 폭설이 내려 전주전도, 케이블 절단, 인입광케이블 단선 등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했다. ��이에 따라 현장 조합원들은 무릎까지 쌓인 눈밭을 헤치고 전주작업, 케이블 수리, 인입 광케이블 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. ��지원활동 차 강원 영동지역 현장을 방문해 강릉, 속초, 강원엑세스운용센터지부 조합원을 만난 노동 조합 변우영 정책실장은 “고객들의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작업을 수행해 주 시는 조합원들께 감사 드린다”고 전했다. ��변우영 실장은 이어 “폭설뿐 아니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작업을 하시는 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안전이니 무엇보다 먼저 안전수칙과 작업환경을 항상 점검하고 작업에 임해달라”고 강조한 뒤 “노동조합도 현장작업 하시는데 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꾸준히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살피겠다”고 약속했다. ����한국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구성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'코로나19 중환자 책임지는 민간병원 읜료인력 지원 및 보상책 마련"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.��한국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중증치료 병상의 의료인력 정부 지원, 중환자 대응인력 고강도 노동에 비례하는 적절한 보상, 병상 확충 계획 시 민간 의료현장 과의 소통을 통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.��이에 따르면 전국은 코로나19로 확진자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도 더욱 증대하고 있지만,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현장은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진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.��그러나 발생 환자의 70% 이상을 치료하고 있는 민간의료현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초인적 사명 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.





노동조합, 강원지역(강릉∙속초)폭설로 인한�통신시설 피해복구 현장활동 격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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